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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FC stack에서 기계적 열화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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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의 내구성은 연료전지 수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U.S. DOE(U.S. 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이동형 연료전지 내구성에 대해 5,00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PEMFC에 사용되는 전해질 막의 내구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전해질 막 열화는 산소라디칼에 의한 전기화학적 열화와 가습조건에 따른 수축ᐧ팽창에 의한 
기계적 열화 등이 있다. 내구성 평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각각의 열화방법에 

대한 실험조건을 강화하여 가속화 시험을 할 수 있다. 가속화도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표준 운전모드에서 5,000시간 구동 후 MEA 상태를 가속열화시험에 의해 도달한 시
간으로 5000시간을 나눈 값을 가속화도로 정하였다. Stack은 단위전지와 달리, 공급되는 가

스가 각 전해질 막의 위치에 따라 유입 가스의 농도 및 온도 구배가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 전지에서 가속화 시험 후 stack에 적용하였다. 전기화학적 열화 후 wet-

dry에 의한 기계적 열화를 반복하였다. Stack 실험 후 각각의 막을 단위전지로 체결하여 비교

하였다. 분석 방법은 I-V curve, Impedance, CV, LSV 등으로 실험 전후 상태를 비교하여 평
가하였다. 


